
어느 날, 친구들이 모두
동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

철수는� 목소리가� 개미만� 합니다.� 또�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늘� 혼자지요.� 그러던� 어

느� 날,� 철수는� 길� 위에서� 신기한� 물건을� 파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철수의� 눈엔� 유난히�

까맣고� 동그란� 안경이� 반짝였지요.� 다음� 날,�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선물� 받

은� 안경을� 낍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멋있게� 봐� 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대체� 어

떻게�된� 일일까요?�철수가�교실�문을�연�순간,� 친구들이�모두�동물로�보이기�시작해요!

『요술� 안경』은� 철수가�어느� 날� 손에� 넣게� 된� 요술� 안경� 덕분에� 그동안�함께� 지냈던�친구들

과� 자기� 자신의� 몰랐던� 면모들을� 하나둘� 알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앙칼진� 성격� 탓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민아에겐� 집에서� 함께� 사는� 고양이� ‘세바스티앙’이� 유일한� 친구였다는�

걸,� 반에서� 제일� 크고� 힘센� 친구인�줄로만�알았던�육중이는�사실� 겁도� 많고� 연약한�토끼의�

심성을� 지녔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 안에는� 호랑이처럼� 강한� 용기가� 늘� 함께하

고� 있었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것,� 섣부

른� 판단� 너머에� 반짝이는� 진짜� 얼굴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며� 옅게� 번지는� 너와�

나의� 표정들을�진실한�마음으로� ‘바라봄’에�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02-3141-9901  팩스0303-3448-9901  전자우편goraein@goraein.com  홈페이지www.goarein.com        
유튜브goreain  페이스북goraein  인스타그램 고래인 goraein, 고래뱃속 goraebaetsok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요술 안경』

정보 주현조 글·그림｜48쪽｜210*240mm｜양장｜17,000원

주제어 초능력, 친구관계, 갈등해결, 자존감, 자신감

교과 연계
1학년 2학기 국어-가 3. 그림일기를 써요
1학년 2학기 국어-나 8. 느끼고 표현해요
1학년 2학기 상상 함께 골라요(주제)
2학년 2학기 국어-가 2. 서로 존중해요
2학년 2학기 국어-나 8. 나도 작가

이 독서 지도안은 9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요술 안경』은 어떤 책일까요?
  -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읽으
면서

책 속으로
쑥!

들어가요

2
* 네가 가진 다양한 모습이 궁금해
  - 이야기의 등장인물 파악하기

3
* 너에겐 내가 무엇으로 보여?
  - 이야기의 소재 이해하기

4
* 우리 주변에 다양한 요술 물건들이 있다면?
 - 이야기의 소재로 상상하기

5
* 나만의 요술 그림책 만들기
  - 이야기 만들기

6
* 내가 미처 볼 수 없었던 네 마음의 얼굴
  -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7
* 너의 도움이 필요해!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8
*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픈 나!
  -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9
* 책을 통해 너와 나에게 일어나는 마법
  -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책을 읽기 전 계획과 기본 정보를 다진다.
 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림책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요술 안경』은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요술 안경

글 작가: 주현조

그림 작가: 주현조

출판사: 고래뱃속

◎ 표지를 펼쳐 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 속의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가) 보여요.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는…

어느 날, 사람이 되어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진 
호랑이가 있었다. 그 호랑이는 우연히 산길에서 행인이 떨군 안경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써 본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에 호랑이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게 된 호랑이는 처음에는 신이 나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랑이로서의 삶과 산속 야생의 생활에 향수를 앓게 되고
스스로 안경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자세히 들여다봐요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귀여운 호랑이가 검정색 안경을 쓰고 활짝 웃는 모습

철수의 겉모습은?

개미만 한 목소리와 밋밋한 
표정이라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처럼 보인다. 

철수의 속마음은?

마음이 여린 듯하다.
외로움을 타고, 따뜻하다.

철수의 첫인상과 끝인상은?

처음엔 소심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말을 읽고 보니 
그냥 낯가림이 조금 있을 뿐, 

당찬 아이 같다.

민아의 겉모습은?

성깔 있어 보인다.
핑크색 옷이나 물건을

좋아하는 것 같다.

민아의 속마음은?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겁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정이 많아 보이고 털털하다.

민아의 첫인상과 끝인상은?

깍쟁이 같은 느낌의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친구들과 어울려
웃는 얼굴을 보니 해맑다.

육중이의 겉모습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인다.
거칠고 우당탕탕 노는 걸

좋아할 거 같다.

육중이의 속마음은?

토끼처럼 여리고,
겁이 많다. 덩치는 크지만

마음은 작고 보드랍다.

육중이의 첫인상과 끝인상은?

되게 당찬 아이 같았는데
겁도 많고 싫은 내색을

내보이지 않는, 작은 마음을 
지닌 아이 같다.

자세히 들여다봐요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한다. 

네가�가진�다양한�모습이�궁금해

◎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로부터 신기한 요술 안경을 얻게 된 철수! 안경을 쓰자 자신과 친
구들의 모습이 동물로 보이기 시작해요. 책 속 주인공들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
고 이 친구들에 대해 내가 느낀 첫인상과 끝인상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이 동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동물과 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꼽아 보세요.

활동을 통해 이야기의 소재를 파악한다.

너에겐 내가 무엇으로 보여?
◎ 내가 만약 요술 안경을 갖게 된다면, 나는 어떤 동물로 보일까요? 요술 안경 속 나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생각을 정리해요

나는 어떤 동물일까?

 
이야기의 소재로 새롭게 나의 상상을 풀어내 본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요술 물건들이 있다면?
◎ 철수가 발견한 할아버지의 돗자리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요술 물건들은 각각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을까요? 물건들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해 보고 뒷이야기를 지어 보세요.

★ 신기한 물건 천국 ★

 이름: 장난감 자동차

★ 이 물건에 깃든 마법은?

★ 이 물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름: 행운의 버섯 인형

★ 이 물건에 깃든 마법은?

★ 이 물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름: 포근 곰돌이 인형

★ 이 물건에 깃든 마법은?

★ 이 물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름: 무엇이든 바구니

★ 이 물건에 깃든 마법은?

★ 이 물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름: 동글동글 비치볼

★ 이 물건에 깃든 마법은?

★ 이 물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름: 마법의 쓰레받기

★ 이 물건에 깃든 마법은?

★ 이 물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름: 마법의 실로폰

★ 이 물건에 깃든 마법은?
딩동댕동~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 소리를 들은 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마법.
★ 이 물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철수네 학교의 모두가 
춤추기를 멈추지 않아 
방송국에서 학교를 찾아온다.

이야기를 만들어요



★ 책에 등장하지 않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요술 아이템을 소개해 주세요!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며 이야기의 형식을 이해한다.

나만의 요술 그림책 만들기
◎ 이번에는 책에 등장하지 않은 물건으로 나만의 요술 아이템을 만들어 볼까요? 그 물건을 
중심으로 나만의 그림책 줄거리를 써 보세요.

 ★ 그림책 제목 : 요술                

이야기를 만들어요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내가�미처�볼�수�없었던�네�마음의�얼굴

◎ 나의 단짝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철수가 요술 안경을 통해 민아와 육중이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알아본 것처럼, 그 친구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생각과 속마음을 짐작해 글을 적어 보세요. 

★　나의 단짝 친구의 이름은?
내 친구의 이름은 김영희이다.
 

★　친구의 겉모습은 어떤가요?
키가 크고 길쭉길쭉 시원시원한 모습이다. 머리칼도 길고 코도 길고 팔다리도 길고
손가락도 길다. 모든 게 길어서 부러운 친구이다.

 

★　친구에게서 어떤 속마음이 느껴지나요?
겉으론 센 척하고 겁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다.
영희가 얼마나 겁이 많은 아이인지. 무서운 이야기도 싫어하고 공포 영화는 1분도 보지 못한
다. 밤에 화장실도 혼자 못가서 매일 엄마와 함께 간다고 나에게만 비밀을 말해 주었다.

 
★　내가 발견한 친구의 특징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영희는 무서운 걸 싫어하고 겁도 많지만,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는 세상 누구보다 용감해지는
친구이다. 전에 자기 동생이 무서운 형누나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을 때는 빛보다 빠르게
뛰어가서 동생을 구해 주기도 했다.

★　이 친구와 우정을 쌓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영희와는 유치원 시절부터 친구였다. 정확히 친해진 날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옆을 보면 영희가 있었다.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주제에 다가간다.

너의�도움이�필요해!

◎ 철수는 요술 안경의 힘을 빌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이처
럼 나에게도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힘이 되어 준 경험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경험이 있나요?

하굣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친구를 보고
함께 지갑을 찾아 주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골목길들, 놀이터와
문방구까지 친구와 돌아다닌 기억이 있다.
다행히 그날 친구는 지갑을 무사히 찾았다.

나는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에 잘 티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 조용히 끙끙대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힘들게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의 기억과 감정은 어땠나요? 그때의 기억과 감정은 어땠나요?

내 지갑이 아니었음에도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을 내는 일이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리 힘들거나 복잡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을 일도 괜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만 쥐고 있었던 게

지나고 돌이켜 보니 후회스럽다.

경험을 나눠요

활동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성찰한다.

친구들에게�보여�주고픈�나!

◎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그 이유를 떠올려 카드에 적어 보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적은 카드를 
한데 모아 펼쳐 보며 모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카드 뒷면에는 그런 서로에게 해주
고 싶은 말을 적어 보아요.

생각을 나눠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 원하는 모습은?

★ 그 이유는?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책을�통해�너와�나에게�일어나는�마법

◎ 『요술 안경』 속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과 그 이유는?

육중이가 민아의 고양이 인형을 실수로 밟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밟힌 인형을 바라보는 민아의 표정이 너무 웃기고 귀여웠다.
그 뒤에 육중이를 도와주는 철수의 모습도 너무 멋있었다.

★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세요.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것, 
섣부른 판단 너머에 반짝이는 진짜 얼굴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며 옅게 번지는 표정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다.

생각을 정리해요


